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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과 회사는 10일(금) 오후 2시, 분당사옥 17층 대회의실에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(이하 중노위) 위원장, 임승순 경기지방노동위원회(이하 경기지노위)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,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.��이번 간담회의 배경은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 취임 후, 노동위원회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노사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오늘은 지난 서울지역 방문에 이은 두 번째 간담회다.��김태기 중노위 위원장, 임승순 경기지노위 위원장 일행이 경기 지역에서도 특히 KT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KT가 국가 기간산업인 IT핵심 사업장이고 선진 노사 관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노위 관계자의 설명이다.��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“국가간 생존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므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도KT를 비롯한 관련 사업장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”며 “IT 관련 부서를 포함 중노위에서도 기존의 관행과 제도를 넘어 협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”고 약속했다.��최장복 위원장은 “취임하자 마자 왕성한 현장 행보를 보여주시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”며 “노동계 불평등과 양극화를 포함해 권리분쟁 등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것 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”고 화답했다. �������KT 김상균 경영지원실장도 “KT가 국가 미래를 위해 신사업 플랫폼을 상당히 진행시켰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노사문화 정착에도 노사가 함께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노동위원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 드린다”고 설명했다. ��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임원과 김상균 경영지원실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이,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김태기 위 원장, 마성균 조정심판국장, 신욱균 기획총괄과 장과 지방노동위원회 임승순 위원장 등이 참석 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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